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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오의 민중적 민족주의

마태오의 원자료 중의 하나인 마르코복음에서 ‘오클로스’ ( ’分A새) 

가 크게 부각되었는데, 그 성격은 ‘눌린 자와 가난한 자 ’로써 집약된 

다.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무능하 

여 도움을 받고 구원을 정해야 하는 수혜자적 성격이 짙게 드러나 있 

다.68 69)

그런데 마태오는 오클로스에 대한 마르코적 기본인식을 그대로 전 

승하면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. 마태오는 오클로스라는 단어 

를 마르코보다 11회나 더 사용함과 동시어}，마르코의 오클로스를 

‘라오스’ U쇼이로 두 번 교체한다(27, 20 • 27, 25). 그런데 그것은 대 

사제와 장로들에게 세뇌되어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치던 그 민중의 

경우이다. 또 마르코에는 인용문 외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

라오스를 14회나 사용한다. 라오스의 사용도에 있어서 마태오와 같 

이 마르코와 Q자료를 함께 대본으로 하는 루가는 라오스를 그보다 

훨씬 많이 사용하는데，라오스와 오클로스를 사용하는 둘을 비교해 

보면 마태오의 민중 이해의 일면이 드러난다.

1) 언어적 성격

마르코와의 비교 :마태오는 마르코의 오클로스라는 말을 대부분 

그대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 단어를 추가로 사용하며，69> 그 개념을 

그대로 전수하고 있다. 가령 목자 없는 양 (9. 36)，불쌍한 무리 (14,

68) 안병무，「예수와 오클로스」，『현존』，1979년 10월호 : 『민중과 한국신학』(한 

국신학연구소，1982) 에 수록.

69) 마태 4, 25 ; 5, 1 : 7, 28 ; 8, 1 ; 9, 8 _ 23 _ 25 • 33 • 36 : 11, 7 ； 12, 23 • 

34 • 36 ； 14, 5 • 13 • 15 • 19 • 23 ； 15, 30 ; 20, 29 • 31 : 21，8 • 9 • 11 ； 

22, 33 ： 26, 56 ； 27,15 •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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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)，배고픈 무리 (14 ,19), 병 든 무리 (15, 30) 등등이 그런 것이다.

마태오는 마르코에 나오는 오클로스의 적극적인 의미를 그대로 전 

승하는데 그것은 루가와 비교하면 더 확실해진다. 마르코 3장 31절 

이하에는 “무리 (오 클 로 스 )가  그를 둘러앉았다”는 전제 다음에 예 

수가 “자기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‘보라，여기 내 어머니와 

형제들이 있다’”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. 문맥상으로 볼 때，여기 

서는 바로 오클로스가 그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며， 

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. 이에 대해서 

루 가 (8, 19~21)는 오클로스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는 데 

있어서 장애물처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“내 어머니요 형 

제 ”라는 중대한 선언을 결부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마태오(12, 

46〜 49)는 오클로스를 제자와 동일시하면서 마르코의 의미를 그대 

로 살리고 있다 ™

마태오 21장 26절에서는 오클로스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

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를 무서운 존재로 보았다는 마 

르 코 (11，32)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승한 반면에，루가는 오클 

로스를 라오스로 바꾸었다.

마태오 21장 46절도 기득권자들이 본 오클로스의 위력을 드러내 

는 것으로 마르코(12, 12) 와 꼭 같은 뜻으로 전승하지만, 역시 루가 

는 이 무리를 라오스로 바꾸고 있다(20 ,19). 70

70) 양식사적 시각에서는 46절의 오클로스와 49절의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. 그 

러나 마태오를 편집사적 시각에서 볼 때, 그들을 구별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 

다. 가령 마태오 5장 1절에서 오클로스와 제자가 병행되나 오클로스가 청중에 

서 제외됐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. 마태오에는 민중과 제자를 같은 청중으 

로 병행시키는 경우가 여러 곳이다(예 23장 1절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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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가와의 비교(Q자료) ： 위에서 이미 마르코 자료를 루가와 비교했 

는데，Q자료 사용에서도 루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루가 3장 7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 

(오클로스)를 향하여 “독사의 자식들아… … ”라고 한 데 대해서，마 

태오는 오클로스를 빼고 “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 

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 고 … … ”(3, 7)로 바꾸고 있다.

루가 13장 17절에서는 예수의 행적에 감탄하는 이들을 라오스라 

고 한 데 대해서，마태오는 오클 로 스 로  명기하고 있다(9, 8).

루가 20장 45절에서 예수의 청중을 라오스라고 하고 그들을 제자 

들과 구별하고 있다. 그러나 마태오는 “오클로스와 제자들에게 이렇 

게 말했다.”(23 ,1)고 하며 사실상 둘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.

오클로스와 이스라엘 : 9장 23절에서 마태오는 오클로스를 바리사 

이파 사람들과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과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고 있 

다. 또한 15장 31절에서 오클로스가 예수의 기적행위에 놀라면서 

“이스라엘의 하느님께 ” 영광을 돌렸다고 함으로써 ‘하느님 ’과 ‘예 

수 ’와 오클로스를 ‘이스라엘’과 결부시키고 있다. 이와 꼭 같은 서술 

법이 9장 33b 〜 34절에도 나온다.

한편 마태오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，그 경우 

70인역 (L X X ) 에 따라 민중을 라오스로 표기 하고 있다(1，21 ■ 2, 

6 • 4, 16 • 13, 15 • 15, 8).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라오스를 예외 없이 

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.

1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“자기 백성 (라 오 스 )을  

죄에서 구원할 자 ”라고 하는 것과 2장 6절에서 “내 백성 (라오스) 

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”는 말을 “이스라엘 백성 중의 잃은 양 

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”는 말과 연결시켜볼 때，마태오는 ‘이스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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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 ’ ‘ 라오스’ ‘예수’를 한 맥에서 보고 있다는 단면을 드러낸다.

끝으로 종합보고 (4, 23〜 2 5 )에서 예수가 고쳐준 여러 가지 병자들 

을 라오스( ev teg. Xacp, 23절 )라고 하고，뒤이어 바로 그들을 오클로 

스라고 함으로써 (25절 ) 라오스와 오클로스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음 

을 나타낸다.

이상에서 볼  때, 마태오의 언어적 사용에서는 라오스와 오클로스 

가 성격상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, 그가 중요시하는 ‘이스라엘’ 

과 직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 이러한 오클로스 또는 라오스에 

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이스라엘민의 동일성을 찾으려는 목표 

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 그것은 다음에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.

2) 의식호떤 민중

마태오는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”，“너희는 세상의 빛이다” (5, 

1 3 ~ 1 4 )라는 예수의 말을 고유하게 전승함으로써 세계 안에서의 이 

스라엘민중의 위치를 선명하게 천명한다. 세상의 소금이 되며，빛이 

되는 길은 무엇인가?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예수의 가 

르침 전체 가 이 에 해당될 것이 다. 그것을 마태오에 고유한 전승과 그 

해석에서 집약시켜 주목해보기로 한다.

(1) 산상의 설교

산상설교의 청중은 민중이다.71) 그런데 이에 대한 무수한 글들이

^ T) 4, 23~25은 청중을 성격화하는 총괄보도로서 그 청중이 바로 큰 무리 ( i&Aos 
koUoO임을 전제하고 있다. 7장 28절도 산상수훈의 청중이 저들이었음을 명 

기한다. 그룬트만(W. Grundmann, o p . c i t”  S. I ll , 151)은 이 청중은 바리


